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64강전

‘호반의 도시’ 춘천에 위치한 라데나 골프클럽(파72,6,381야드)에서 열린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4억원, 우승상금 1억원) 첫날, 32강전 진출자들이 최종 결정됐다. 상위 시드를 부여 받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32강전에 무난하게 진출했지만 시드 2순위를 받은 김하늘(21,코오롱엘로드)이 ‘프로 2년차’ 이현주(21,동아회원권)에게 1홀차로 지면서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디펜딩 챔피언 김보경(23,던롭스릭슨)은 김소영2(22,김영주골프)에게 10번홀까지 1DOWN으로 뒤지며 고전했다. 하지만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기회를 엿보던 김보경은 15번과 17번홀을 따내며 3&1으로 승리했다. 김보경은 32강전에서 루키 강다나(19,코오롱엘로드)를 상대한다. 

홍란(23,먼싱웨어)은 64강전에서 신인 이선화2(20,호반건설)를 맞이해 어려운 승부를 펼쳤다. 마지막 홀까지 가는 승부 끝에 1UP으로 이긴 홍란은 2009 시즌 개막전 ‘아시아투데이 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이정은5(21,김영주골프)와 32강전에서 맞붙는다. 
조아람(24,ADT캡스)을 2&1으로 누른 김혜윤(20,하이마트)은 32강전에서 임선욱(26,ADT캡스)을 상대한다. 서희경은 힘겨운 상대였던 이보리(26,벤호건-현대백화점)를 2UP으로 이겨 내일 김민선2(20,삼화저축은행)와 맞상대한다. 또한 이번 64강전 최대 이변을 불러 일으킨 이현주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왕언니 김희정(38)을 상대한다. 
한편, 이번 32강전 최대 빅매치는 역대 KLPGA 드림투어(2부투어) 상금왕 출신인 안선주(22)와 이보미(21,이상 하이마트)의 대결을 꼽을 수 있다. 같은 소속이기도 한 안선주와 이보미는 각각 2005년과 2008년 드림투어 상금왕 출신들이다. 

또 다른 빅매치로는 유소연(19,하이마트)과 양수진(18,넵스), 그리고 최혜용(19,LIG)과 이혜인(24,푸마)의 맞대결이 거론되는 가운데 22일(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Xports, J골프, 네이버, tu미디어를 통해 생중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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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소리가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괜찮은지?

A. 감기가 아니라 어제부터 축농증 증상이 심해져서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 

Q. 오늘 그런 컨디션으로 플레이를 했는지 괜찮은지?

A. 오랜만에 비를 맞고 쳐서 그런지 많이 힘들었다. 비가 많이 와서 초반에 집중이 잘 안됐다. 더군다나 매치플레이를 처음 경험하다 보니 파퍼트를 남겼을 때 많이 떨렸다. 

Q. 내일 김민선2 프로와 함께 치는데 어떤가?

A. 지난해 중국 대회에서 함께 쳐봤는데 보기와 달리 상당히 당찬 모습이었다. 초반부터 기선을 확실하게 제압해야 할 것 같다. 

Q. 32강전 전략이 있다면?

A. 러프에 들어가면 빼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페어웨이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또 긴 파4홀에서는 지키는 쪽으로 플레이를 하고 짧은 파5홀에서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